
 
 

조선학교 아이들에게 

 

이꾸노조선초급학교 교원집단 집체작 

 

신형코로나비루스가 전국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우리 학교에는 련일 교육회

리사, 학부모, 졸업생, 지부일군들이 소독품과 소독액이며 마스크를 날라다주

었다.  

또 청상회에서, 오사까부본부 관하 중급학교에서도 마스크를, 어느 학부모는 

혼자서 1,500 장의 마스크를 가져와주었다. 

그러나 새 학년도가 시작되여 휴교조치가 연장되면서부터 《감염》의 위협은 

우리 학교 학생, 학부모, 동포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까지도 용납없이 밀려왔

다. 

그러던 4 월 7 일.  

그날은 하루밖에 없는 학생 등교날이였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오전수업이후는 

하교할 차비를 서둘러야 했다. 

다음날부터의 휴교기간에 줄 과제, 새 교과서,학교통신들을 배포하다나니 선

생님들은 여간 바쁘지 않았다. 

그럴 때였다. 

니이가다에 거주한다는 어느 일본사람한테서 교장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

다. 듣고보니 우리 학교 전체 학생원아들 197 명몫의 마스크를 손작업으로 만들

어 보내준다는것이였다. 

교장선생님은 니이가다에 우리 학생원아들을 위하여 마스크를 만들어보내줄

만큼 인연깊은 친구가 없다고 하셨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손작업으로 마스

크를 만들어준다니 너무도 고마운 반면에 어째서 우리 학교에만 보내주자고 하

는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도 답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셨다. 

그 일본사람은 어린이식당(여러 사정으로 외롭게 사는 아이들에게 《볼란티어》

들이 식사를 마련해주는 식당)의 경영자라고 한다. 그분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

될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기로 했다

고 할뿐 다른 말은 없었다는것이다. 

그날부터 2 주일도 지나지 않은 4 월 20 일, 마스크가 학교에 왔다. 

197 개의 봉투에 정히 싼 마스크에는 한장한장 따뜻한 메쎄지가 붙어있었다. 

《서로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하나, 코로나에 지지 말자!》 

알고보니 어린이식당 경영자는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어느 학부모와 구면

인데 그에게서 일본행정당국이 사이다마학교에만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았던 이

야기를 들어 《마스크》를 보내게 되였다는것이다. 



 
 

손작업으로 거의 200 장에 가까운 마스크를 만들자니 얼마나 로력과 시간이 

들었겠는가. 

《어려울 때 국적이나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도와야지요.》 

감사의 전화를 건 교장선생님에게 경영자가 한 말이였다. 

우리 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용납 못할 차별정책은 코로나비

루스 감염방지물품인 마스크 하나에도 그 더러운 본심을 드러내였다. 

하지만 하나하나 손작업으로 만들어 보내준 어린이식당의 마스크는 유치반원

아, 저학년생, 고학년생들에게 알맞춤한 크기로 만들어져있었으며 또 별무늬, 

딸기무늬 등이 새겨져있었다. 

그 이튿날 학생원아들 가정에 교직원들이 직접 마스크를 가져다주었다. 

지금은 아직도 코로나비루스사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보내고있지만 교

원들은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사에, 운동장에 학생들의 천진

란만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칠 날을 그려보고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
